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렌트를 할 것인가?
집을 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개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집을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주택 시장이 다소 주춤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때는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 과연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렌트를 해야 할지를 결정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 정말로 집을 사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야만 하는지 신중하게 고려

집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택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먼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현 시점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자문해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현재 자신의 재정 형편을 집을 구매하는 것에 최 우선권을 두고 점검해 봅니다.
2. 자주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지 자주 이사(2년 이내)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집을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상당한 비용(매매 수수료, 취득세 등)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주 운이 좋아서 집을 구매한 이후 집 값이 10%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하였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자신의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현재 자신의 직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집 사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은행모기지, 재산세, 관리비용, 보험료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정적인 비용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직장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사는 것을 재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매달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택융자인 은행 모기지를 신청하는 경우 모기지 지출 비용이 융자를 신청하는 신청인 전체 수입(gross income)의 3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재산세, 전기, 가스 그리고 콘도의 경우는 관리비 등과 같이 상당한 고정 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이러한 비용들이 전체 수입의 40% 이상이 된다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 보다는 렌트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살 경우에는 비상 시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렌트를 할 때 보다는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예비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상금을 준비할 여유조차도 없다면 집을 사서 소유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모기지 계산

모기지에 대한 이자율이 5% 미만일 때는 매달 모기지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과 렌트비 간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자율이 8% 이상이 되면 모기지 비용이 렌트비 보다 적어도 20% 이상 지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은행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아직까지 열거한 항목들을 검토해보고 또 집을 사서 소유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집을 산 후 5년 이내에 이사를 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의 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산 후 5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집을 장만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집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의 대상이며 또한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인 Regent Park Realty Inc. 의 Managing Director는 지금이 집을 사기에 적당한 시기인가에 대한 여러 리얼터들의 질문에 항상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There is no bad time to buy a house, there is only a bad time to sell” (집을 사기에 나쁜 시점은 없다 다만 팔기에 나쁜 시점이 있을 뿐이다).
